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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-채권단, SK글로벌 살리겠다!
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 수용 가능성 제시 … 긍정적인 기대

SK그룹이 SK의 국내 매출채권 출자전환 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주요 채권금융기관들

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.

금융계에 따르면, SK글로벌 최대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SK그룹이 SK 국내 매출채권 출자전환 규모를 대

폭 상향조정해 제시한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.

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SK 측이 출자전환을 다소 적게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

시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. 유지창 총재는 지난 주말 SK 측에 납득할만한 수정안

을 내지 않을 경우 청산형 법정관리에 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동안 SK의 자구 미흡에 따라 SK글로벌을 청산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펴온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도 SK 

측이 제시해온 수정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.

신한은행 관계자는 “출자전환 규모가 채권단이 제시한 1조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 1

조원의 효과를 낸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도 있다”고 밝혔다.

우리은행 관계자는 “출자전환 규모가 1조원이든 8000억원이든 크게 차이가 없다”며 “결과적으로 1조원의 효

과가 나온다면 굳이 법정관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”이라고 말해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를 보였다.

그밖에 조흥은행과 외환은행, 국민은행 등도 SK가 제시한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하겠다는 입

장을 밝히고 있으며 투신권도 채권은행들의 입장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.

SK는 지난 주말 SK의 국내 매출채권 출자전환 규모를 기존(4500억원)보다 크게 높인 8000억-8500억원으로 

제시하고 EBITDA(법인세․이자․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)가 목표보다 못 미치면 추가 출자 등으로 보

전하는 내용의 사후 안전장치를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6월2일 오후 채권단 실무자들을 소집하고 SK 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설명해 수용

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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